
(재결례) 축산물판매업은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 

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영업보상대상이 된다.

［중토위 2020. 11. 12. 재결］

재결요지

000, 000, 000, 000, 000, 000, 000, 000, ㈜000, 000이 영업보상을 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

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제21조, 제24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별표10에 따르면 축산물판매업

(식육판매업)을 하려는 자는 기준을 갖추어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, “공

통시설기준”으로서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하며, 

“개별시설기준”으로서 영업장의 면적은 26.4㎡이상을 확보하고 영업장에는 전기냉동시설·전기냉장

시설·진열상자 및 저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.

관계자료(현장사진, 사업시행자의의견서,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결과 등)를 검토한 결과, 소

유자들이 영업보상을 하여 달라는 영업의 형태는 동일한 건물 내에서 각각의 영업장의 분리나 구획

없이 사무실 집기를 비치하고 축산물의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, 위 관련 규정에 따른 신

고 등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바, 영업보상을 하여 달라는 소유자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

다.


